
글을 나만의 언어로 재구성하기

말 그대로 글을 읽고 우리가 받아들인 그대로 다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예시를 들어
봅시다.

-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

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자연 영상의 정의구나, 이 글에서는 실물이라는 단어는 

자연 영상으로 다 치환해서 읽어도 되겠다)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머릿속에서 동물의 

왕국을 떠올림)와 달리 3D 합성 영상(3D 합성 영상은 이름부터 자연 영상과는 다르게 합성

시킨 영상같은데)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생성은 모델링 출력은 렌더

링이고 글의 전개 방식은 합성 영상을 생성하고 출력하겠구나)을 거쳐야 한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나의 언어로 바꾼 사고 과정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읽고 끊임

없이 나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도구들을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단 그 전에 

받아들여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언어로 바꿀 때 내가 이해하고 바꾼 내용은 뒤

에서 모순이 없는 한 이 글과 문제에서는 항상 참이다.” 우리가 푸는 국어지문에서는 항상 

이 명제는 참입니다. 수능 간접연계나 앞에서 말한 기존의 지식(스키마)가 부족하지 않는 

한 무조건 참인 명제입니다. 이 글에서도 자연 영상을 보고 동물의 왕국을 떠올리거나 실물

과 자연 영상을 동의어로 본 것 모두 이 글에서는 참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우리가 읽는 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쓴 글이다.”입니다. 즉 어느 정

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모델링과 

렌더링이 나올 것으로 예측한 것이 그 예입니다. 수능 지문은 가장 잘 쓴 글이기 때문에 지

금껏 이 전제를 위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용을 예측하면서 수능 지문이 얼마나 체계

적이고 잘 쓰였는지 배울 것입니다,


